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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출발지 도착지 방문지역 출장 내용 비고

6.21
(일) 제주

서울-
인천

김포-
인천공항 - 김포, 인천도착

- 인천출발
- 니가타 도착 
- 포럼 발표 준비

 니가타
(도착/숙박)

일본 니가타현

한․중․일 농업유산(ERAHS) 컨퍼런스 출장 

보고서

Ⅰ. 출장 개요
FAO GIAHS 한․중․일 컨퍼런스(ERAHS) 참가 및 홍보 계획

□ 출장목적
○ 제주도에서는 전통농업유산인 “제주밭담”을 보전하고 세계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국가농업유산 제주밭담을 가지고 세계농업유산 등재를 달성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세계농업유산 보존 및 관리, 활용을 위하여 한

중일 농업유산자원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한중일 네트워크 구축과 각국의

농업유산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농업유산지역 관계자를 초청함에 따라

한중일 컨퍼런스에 참석함.

□ 출장 개요
○ 출장기간 : 2015. 6.21 - 6.26

○ 출장지역 : 일본 니가타현(사도시)

○ 출 장 자 : 강승진(연구위원)

○ 출장내용 : FAO GIAHS 한중일 컨퍼런스(ERAHS) 참가, 홍보 및 향후방안 협의, 
자료수집, 인적네트 워크 구축

□ 세부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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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월)

니가타
현

(일본) 
사도시
(일본) 사도섬

- 니가타항 출발
- 사도섬 도착
- ERAHS 접수 및 사전모임

 사도 숙박

6.23
(화) 일본 사도 사도섬 - 한중일 농업유산 컨퍼런스 참석

- 인적네트워크 구축 및 자료수집  사도 숙박
6.24
(수) 일본 사도 사도섬 - 사도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지역

인    금광박물관, 따오기복원센터 등  사도 숙박

6.25
(목) 일본 도쿄 도쿄  

- 한중일 농업유산 컨퍼런스 참석
- 한중일 농업유산 위원회의 참석
- 사도-> 나가타항 -> 니가타역
  (신칸센) -> 도쿄

 도쿄 숙박

6.26
(금) 일본 제주  - 제주도착  

※ 니가타공항에서 인천/제주공항 직항편이 없는(금요일) 관계로 도쿄로 이동

※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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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중․일 농업유산(ERAHS) 컨퍼런스 행사 개요
□ 일시 : 2015. 6.23 - 6.25

□ 장소 : 일본 니가타현(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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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일본 니가타현 사도섬(시) 및 세계농업유산 타오기농업 
시스템 개요

1.  일본 사도시 사례1)
 

1)  사도시의 개요

○ 사도는 일본해 중앙에 위치한 섬으로, 니가타(新潟)　현(縣) 동해상에서 
약 60km 떨어져 있음. 섬의 크기는 약 855km2이며, 280km에 다하는 
해안 지대는 다채롭고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제주도 절반 크기의 섬이
며 오키나와 섬 다음으로 넓은 섬임.

○ 사도는 예부터 제주도처럼 정쟁이나 패한 귀족이나 문인, 지식인들의 
유배지였음. 이러한 배경에 의해 외진 섬인데도 불구하고 생활양식이나 
문화가 본토 못지않게 다양한 형태로 발달되었음.

○ 고쿠후가와(國府川) 강이 섬 중앙을 흐르고 있으며 이 강의 분수령에는 
벼를 재배하는 쿠니나카(國仲) 평야가 북쪽으로 오사도(大佐渡) 산과 
남쪽으로 코사도(小佐渡) 산 사이에 펼쳐져 있음.

 
<그림 1> 사도시 위치  

○ 섬의 대부분이 준국립공원이나 현(縣)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음. 사
도 섬은 최근 방생한 따오기2)가 하늘을 날아다니고 북쪽의 오사도산의 
향나무림이 바다 산들바람에 흔들리고 있는, 풍부하고 아름다운 자연 
환경으로 축복 받은 곳임. 

1) 윤원근외, 농어업유산의 이해, 청록출판사, 2014.를 참조하여 재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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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사도 섬의 인구는 63,230명으로 매년 인구
가 감소하고 있음. 노령 거주자(65세 이상)의 비율이 36.8%로 니가타 
현에서 5번째로 높고 일본 전체 평균 23.1%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 2004년, 10군데 지방자치제 구역이 통합하여 사도시를 구성하였으며, 
사도시는 전체 섬을 포괄함. 통합 이후, 사도 섬은 ‘생태섬 사도
(Eco-Island Sado)’ 정책을 추구해 왔으며, 이는 주민과 따오기의 공
존과 온실 가스 감소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한 생물다양성 보전을 
촉진하였음. 

○ 농지는 전체 6,000ha이며 이 중 4,000ha가 섬 중심의 내륙 평야지대에 
위치하며 사도 섬의 언덕과 계곡은 벼논, 농지, 삼림, 연못, 수로로 가
득 차 있고, 농업은 벼, 채소, 가축을 주요 품목으로 하며 다양하게 행
해지고 있음. 

○ 온류의 영향으로, 섬의 생태계는 남쪽 지역과 북쪽 지역의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음. 사도 섬의 벼 재배는 일본 야오이시대에 시작되었으며 
1700년의 역사를 자랑함. 

○ 에도 시대의 사도킨잔(金山) 금광 개막 이후 인구 증가로 새로운 농지
의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전통 예술과 문화 활동을 꽃피우게 되었음.

○ 사도가 역사적으로 주목받게 된 계기는 일본판 골드러시로 알려진 금광
이 발견되면서부터임. 1601년에 발견된 이 금광은 도쿠가와 이에야스 
막부의 재정을 지탱하는 재원역할을 하면서 끊임없이 개발이 진행

   되어 1989년 폐광 때까지 금 약 80톤을 채굴했음.

<사진 1> 금광굴착의 흔적인 도유산- 봉우리가 자체가 금맥이라 이를 채굴하기 위
해서는 산 위에서 산 아래로 굴착하다보니 봉우리가 두쪽으로 갈라져 V자 모양을 
하고 있는 산임/hung0322.tistory.com/5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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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도시의 세계농업유산 인증 배경 및 경위
 

(1)  인증 배경
○ 사도 섬은 아름다운 사토야마(里山)의 경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곳에

서 인간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오랫동안 살아 왔음. 에도 시대의 
사도 킨잔 금광 개발과 함께, 섬의 인구는 100,000명까지 증가하였고 
이와 더불어 자연스럽게 식량(쌀)의 수요도 급증하여 섬의 산간부까지 
논으로 개간할 수밖에 없었고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1,100여개의 저수
지가 만들어졌음. 

○ 오랜 시간을 걸쳐 논은 사도지역의 소중한 농업자원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러한 계단식논과 저수지 등은 훌륭한 농촌경관을 창출하고 있음. 또
한 계단식 논은 생물다양성이 유지되는 것을 도왔으며 이로 인해 따오
기의 마지막 서식지가 된 것이라 볼 수 있음.

○ 고대부터 일본 사람들은 아름다운 깃털 때문에 따오기를 소중히 여겼
음. 에도 시대에는 정부에서 제정한 보전 정책으로 평민이 따오기를 사
냥하는 것이 금지되었으며, 이는 따오기가 일본 전역에 걸쳐 생존하는 
결과를 낳았음. 하지만, 메이지 시대 중반 무렵부터 따오기 사냥 제한
이 해제되고 나서 깃털과 고기를 얻기 위한 따오기의 남획이 이루어졌
으며 이는 따오기 개체의 급격한 감소를 가져왔음. 

○ 니가타 현에서는 1926년 따오기가 멸종되었다고 보고된 바 있었으나 
사도 섬에서 두 마리의 따오기가 1931년 발견되었음. 이러한 발견이 
계기가 되어 사도섬에서의 따오기 보전이 시작된 것이임. 

○ 1934년 따오기가 국립 천연 기념물(living national monument)로 공표
되었을 때 약 100마리의 개체가 살아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1959
년 즈음 이후로 그 수는 급감하였음. 이로 인해, 사도 지역 주민은 농
약(따오기의 먹이가 되는 생물도 죽일 수도 있는)을 사용하지 않는 벼
재배, 따오기의 먹이가 될 수 있는 미꾸라지의 투입 등, 따오기의 먹이
사슬을 복원,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결과 따오기의 개체 
손실을 막을 수 있었음. 

○ 그러나 50년에 걸친 노력에도 불구하고, 따오기의 개체 감소는 계속되
었고, 1981년 포획 사육을 위해 따오기를 포획했을 때에는 야생에 총 
5마리의 개체가 남아 있었다. 일본 야생에서 따오기가 사라진 적이 있
는 것임. 

○ 농약 사용과 농지 재개발이 따오기의 개체 감소의 원인일 수도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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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오기 개체의 심각한 감소는 농약 사용과 농지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50년대 이전부터이며 농약이 사용될 때 즈음에는 따오기의 
개체수가 20마리로 떨어졌으며, 자연적인 번식을 하기에는 개체 수가 
너무 적었던 것이 따오기의 궁극적인 “야생 멸종”의 주요 요인으로 믿
어짐.

○ 1960년대와 1970년대, 생태계와 먹이 장소를 잃으면서 따오기의 서식 
환경이 더 나빠진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음. 남아 있던 개체들은 대 규
모 삼림의 벌목으로 인한 보금자리 손실, 농약 사용으로 먹이가 되던 
종의 감소, 농지 재개발로 인한 습지 감소, 쌀의 초과 생산을 줄이기 
위한 계단식 논의 유기 등에 영향을 받았음.

○ 따오기의 주요 먹이 장소인 논이 먹이 종의 개체군을 유지하는 것은 중
요하며 논은 자연 복원 노력이 집중되는 곳이기도 함. 그러나 이러한 
논들을 유지해야 하는 논 농업 체계는 쌀 가격의 장기적인 하락과 과잉 
쌀 생산을 줄이려는 국가 정책에 영향을 받아왔음. 결과적으로, 매우 적
은 농민만이 남게 되었고 버려지는 벼논은 증가하였음. 동시에, 도로와 
관개 체계를 유지하려는 마을에 기반을 둔 노력은 사라지면서 이런 유
지 노력은 중요한 국면을 맞게 되었음.

○ 게다가, 논의 기능 중 하나인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는 논의 능력은 꾸준
히 쇠퇴해 왔음. 이것은 시간제 농민들이 부족한 인력과 다른 제약 조
건을 직면하면서, 화학 비료와 농약을 사용하는 것과 같이 적은 노동력
을 요하는 재배 기술을 사용하였기 때문임. 현재 일본 전체농업이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한 도전에 직면하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이유와 더불어, 사도 섬의 따오기의 지속적인 생존은 지금까지 
확립한 야생 동물 보호구역과, 관심 있는 시민들이 유지시켜 온 생물서
식공간(서식지)만을 통해서는 확보될 수 없기 때문에, 논에 살고 있는 
생물들을 육성하고 논이 따오기의 먹이 장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쌀 
생산 촉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행해지고 있음.

○ 따오기를 위한 먹이 환경을 재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미꾸라지나 벌
레와 같이 논 안이나 논 주변에서 먹이가 되는 종의 서식지와 이들의 
번식 조건을 지원하는 기술과 따오기의 사냥을 쉽게 도와주는 기술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음. 그리고 특정 지역에서 앞서 행해지던 수답
(wet-field)에서의 벼 재배 기술도 “생물 다양성을 육성하는 농업 기
술”로 전체 지역에 장려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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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오기를 지지하는 생물다양성과 공존하는 섬 창출”에 대한 섬 전체의 
노력, 특히 이런 종류의 재배 기술은 생물다양성 보전뿐만 아니라, 지
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재배 기술 확산과 농민 소득 향상과 같은 다른 
많은 편익으로 실현되었음.

 

<사진 2> 현재 사도섬에서 보존되고 있는 따오기 

(2)  인증 경위
○ 이러한 노력은 환경과 경제가 서로를 지지하는 모범 사례로 장려되어 

왔으며, 일례로 2010년 나고야에서 열린 제 10차 생물다양성협약당사
국총회(The 10th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OP10)와 같은 국제무대에 소개되기도 하였음. 

○ 세계중요농업유산 인증을 위한 사도시의 도전은 단순히 다음 세대를 위
한 가치 있는 생물다양성을 보존하는 토지 이용 체계와 사도 농업의 아
름다운 경관에만 기반을 둔 것이 아님. 

○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대한 사도 섬의 참여는 환경, 역사, 다양한 전통 예
술, 사도의 농업과 깊게 연관되어 있는 문화(또한 이들을 육성시키는 
주민과 지역 마을과도 연관이 깊은)를 지속가능하게 하고자 함에 있음. 

○ 사도시가 세계중요농업유산에 인증되기까지의 경위를 보면, 2011년 1
월에 세계중요농업유산 신청기념 포럼을 개최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세
계중요농업유산제도에 대한 설명과 사도의 경우 무엇이 세계적으로 흥
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라는 논제를 가지고 환경성, 지역대표, 국제 
연합대학, 농정국 등 다양한 관련 주체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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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월 내 용

2010년

9월

국제연합대학으로부 추천 의향

- 사도사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을 국제   

연합대학이 북릉농정국에 전달

- 북릉농정국이 니가타현, 사도시에 설명

9~10월
북릉농정국, 니가타현, 사도지 3자 의견교환

-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 목적, 대상, 과제 등에 대해 논의

11~12월
인증신청준비

- 신청서 작성

12월
GIAHS 사무국에 신청 및

국제생물다양성협약 총회에서 신청 공표

2011년

1~5월

지역주민들에 홍보

- 세계중요농업유산 신청기념 포럼개최

-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한 의견교환회

6월10일 북경에서 사도시장이 제안내용 발표

6월11일 정식적으로 GIAHS에 인증

6월15일 국제식량농업기관(FAO)사무국장 등 사도시 시찰

6월16일 인증식

7월 지역주민의견교환회(4회)

12월 세계중요농업유산 추진포럼 개최

2012년
1월 필리핀 세계중요농업유산 시찰

7월 생물다양성 국제농업회의(ICEBA2012) 개최

2015년
6월 FAO GIAHS 한․중․일 컨퍼런스(ERAHS)

<표 1> 사도시의 세계중요농업유산 인증 전후의 주요 경위

○ 2011년 5월에는 세계중요농업유산 인증에 앞서 의견교환회를 가져 사
도시장이 신청제안내용을 소개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만들었으며, 
2011년 6월 10일에 북경에서 사도시장이 직접 제안내용을 발표, 다음
날인 6월 11일에 정식으로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인정받았음. 

○ 2012년 1월에는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인정된 필리핀 이푸가오 다랑이 
논을 시찰하였으며 7월에는 생물다양성 국제농업회의를 개최하였음.

  ○ 2015년 6월에는 FAO GIAHS 한․중․일 컨퍼런스(ERAHS)가 열렸음.

3) 사도시의 세계농업유산 등재 요인
○ 사도지역이 세계중요농업유산에 인정 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서는 지속 

가능한 생물다양성을 복원, 보전하고 있다는 것과 자연을 보호하고 생
물다양성을 육성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을 확대했다는 것을 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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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되어 온 지역공동체의 풍습, 문화의 계승, 그
리고 마지막으로 관련 주체들 간의 연계협력을 들 수 있음.

(1) 생물다양성과 생태시스템: 생물다양성의 보전 체계 구축
 ○ 사도시는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복원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생물다양성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을 구축하였으며, 이로 
인해 따오기의 먹이 장소에 대한 생물다양성 보전과 먹이 장소 개선에 
대한 기술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게 되었음. 

 ○ 특히 사도시는 논에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에 힘을 쏟고 있으며 현재 사
도시의 논에는 미꾸라지, 올챙이 등 약 60여종의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
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생물 다양성에 대한 유용성을 지역주민들에게 알리고 생물다양성을 보
전하기 위한 운동으로 연 2회 6월과 8월 사도시 전역에 걸쳐 ‘생물 조
사하는 날’을 정해 농업인, 어린이 등 지역주민이 농경지에 서식하고 있
는 생물체를 관찰, 조사 하고 있다. 특히 지역의 초등학생 40여명으로 
구성된 생물체 조사단을 구성 연중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2) 경관, 토지, 수자원의 관리: 자연농법(친환경농법)의 확대
○ 사도시는 2008년부터 ‘따오기와 함께 공존하는 고향만들기 인정제도 

(朱鷺と暮らす郷づくり認定制度)’를 도입 친환경적 논 농업을 확대하고
자 노력하고 있음. 이 인정제도는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한 에(え,江)3)

의 설치, 논의 생태계 보호를 위한 논과 용수로 간의 어도 설치, 겨울
철 논의 생태계 유지를 위한 동기담수(冬期湛水), 그리고 따오기의 먹
이 확보를 위한 비오톱 설치를 하고 있음.

자료 : 국회입법조사처(2014), ｢국가 중요농업유산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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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3 >어린이들의 비오톱 만들기 현장 

 ○ 논 가장자리에 설치하는 에(え,江)는 논의 물을 빼는 시기에도 미꾸라
지, 올챙이 등 논에 서식하는 생물체를 위해 물이 없어지지 않을 정도의 
깊이로 만들어 생물체의 서식환경을 조성해 주는 역할을 함. 

 ○ 논과 용수로 간에 설치하는 어도는 논과 용수로와의 통로를 만들어 논
에 서식하는 생물체가 논과 용수로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기
능을 가지고 있음. 논은 수확 후 겨울철에는 물을 담수하지 않고 빼는 
것이 일반적이나 사도시의 경우 겨울철에도 물을 빼지 않고 담수하여 4
계절을 통해 논의 생물체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음. 
또한 논의 주변에 설치해 놓는 비오톱은 생물체가 연중 안심하고 서식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줌으로써 따오기의 먹이 확보에 중요한 역할
을 하고 있음.

 ○ 이러한 따오기와 함께하는 친환경적 농업을 확대 보급하기 위해 사도시
는 독자적으로 소득보상제도를 마련, 추진하고 있음. 소득보상 제도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① 사도시에 주소가 있는 경영체, ②사도시 
내에서 관행농법에 비해 5할 이상 저화학농약, 저화학 비료로 재배하면
서 주식용 쌀을 생산, ③ 국가의 농업자 호별 소득보상 제도의 조성대상
자의 경우에 해당돼야 함. 보상단가는 10a당 동기관수가 1,000엔, 에의 
설치 2,000엔, 어도의 설치 4,000엔이다. 이와는 별도로 논의 생물체 조
사를 할 경우에도 4,000엔이 지급됨.

○ 2008년에 256농가가 참여 427ha를 시작으로 2011년에는 693농가 
1,320ha가 인정받았으며 이 면적은 사도시의 전체 논 면적의 약 20%
에 해당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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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참여농가 인정총면적
(ha)

동기관수면
적(ha)

에의 설치
면적(ha)

어도설치
면적(ha)

비오톱설치
면적(ha)

2008 256 427 361 73 0.9 1.1
2009 510 863 775 195 0.9 1.5
2010 651 1,188 1,093 329 17 1.7
2011 693 1,320 1,176 440 34 2.0

<표 2> 따오기와 함께 공존하는 고향만들기 인정제도 추진 현황

  
(3) 사회조직과 문화: 지역공동체에 의한 전통예능 계승
○ 사도지역에는 전통예능의 보고로 알려질 정도로 다양한 민속예능이 오

늘날까지 전승되고 있음. 특히 노우(のう:能)2)라는 전통예능이 다수 남
아 있으며 최근에도 각 마을의 노우무대에서 각종 노우가 공연되고 있음. 

○ 특히 분야인형, 셋쿄인형, 노르마인형은 국가중요무형 민속문화재로 지
정되어 있으며, 오니다이코는 사도에 밖에 없는 진귀한 고전 예능으로 
사도지역 각지의 제례행사에서 공연되고 있음.

<사진 4> 노라는 전통예능  

2) 가마쿠라 시대 후기에 발원하여 무로마치 시대 초기에 완성 ... 일본의 전통 예능인 노가쿠(能樂)의 하나로, 원
래 이름은 사루가쿠 노(猿樂能)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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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사도시에서만 볼 수 있는 전통예능으로 구루마모내기(車田植)를 
들 수 있음. 구루마모내기는 1979년 구가 중요무형 민속문화재로 지정
되었으며 전통농업 예능의 하나로 매년 5월 중순에 모습을 볼 수 있고 
구루마 모내기 보존회 보호단체가 있어 아직까지 그 풍습이 이어지고 
있음. 구루마모내기 방법은 모내기하는 이른 아침, 모판에서 3개의 소
쿠리 모를 꺼내 놓고 술, 음식과 함께 논의 신에게 제를 올린 후 술을 
논에 뿌린 후 모내기를 시작하면 논 주인은 3명의 여자에게 각각 한 
소쿠리의 모를 주고 모를 전달받은 3명의 여자는 소쿠리의 1/2를 가지
고 원을 그리며 논의 중앙부까지 심고, 나머지는 다시 논 가장자리로 
나오면서 심는데 일본어의 노(の)자 모양으로 심는 독특한 일본의 오
랜 농경 풍습이라 할 수 있음. 

○ 사도시의 지역(마을)공동체 재활성화 및 전통예능의 계승을 위한 목표
로 비영리 단체를 포함한 지역 공동체 내외부의 다양한 조직과의 협동 
체계를 구축, 지역공동체의 역량 강화 및 지속가능한 생물다양성보전 
농업과의 연계를 통한 차세대 농업인 육성으로 정했음.

  ○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사도 재활성화 도전 프로젝트(Sado 
Revitalization Challenge Projects)와 공동체 지원 모델 프로젝트
(Community Subsidy Project)와 번영 공동체 지원 프로젝트
(Prosperous Communities Support Project)를 통해 지역의 전통예술
(예능)의 보존과 전승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음.

  (4) 파트너십: 관련주체들 간의 긴밀한 연계 협력
○ 사도시의 생물다양성 보전, 지역공동체 재활성화, 휴경지 복원을 위해서

는 지역 기업의 사회책임 경영에 기반을 둔 연계와 협조가 불가피함. 
현재 산림과 논의 복원 활동은 ‘따오기 브랜드 인증 쌀’의 판매로 지원
되고 있으며 활동의 일부는 기업의 사회책임 경영과 같은 경로를 통해 
기업으로부터, 혹은 개인으로부터의 기부로 이루어지고 있음. 

  ○ 또한 다양한 연계협력 활동은 인적자원개발, 생물다양성 보전, 지역공
동체 재활성화와 관련하여 니가타대학, 도쿄농업대학과 이루어지고 있
으며 앞으로도 사도시 전체를 환경교육 현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양
한 대학들과 연계협력을 추구할 계획임.



- 18 -

구분 기준 사도

Ⅰ.

시스템의 

고유 

특성

1. 현저한 특징

생물다양성의 보전체계 구축(생물다양성지리정보시스템)

따오기와 함께 공존하는 고향만들기 인정제도: 에, 어도 

설치, 비오톱, 동기담수

소득보상제도

전통예능: 오니다이코

구루마모내기

2. 지속성의 역사 사토야마

3. 세계적중요성 따오기의 자연복원

Ⅱ.

정황성

1. 대표성 -

2. 외부의 위협 -

3. 정책 및 개발적

용성
환경직불제

Ⅲ.

프로젝트 

수행성

1. 프로젝트통합성

니가타대학, 도쿄농업대학과 연계협력 활동

따오기 브랜드 인증 쌀의 판매로 기업의 사회책임경영

으로 기업 또는 개인으로 기부

2. 공동펀드의능력 -

3. 프로젝트 접근성
재활성화 도전 프로젝트, 공동체 지원모델 프로젝트, 번

영 공동체 지원 프로젝트

   [사진 5] 따오기 브랜드 도시락         [사진 6] 따오기 브랜드 인증 쌀

 
<표  > GIAHS 인증기준에 의한 사도 사례의 특징요약 

자료 : 윤원근외, 농어업유산의 이해, 청록출판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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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중일 농업유산(ERAHS) 컨퍼런스 행사 스케치
□ 컨퍼런스 행사 및 현장 사진 등

<사도섬 부두 대합실에 걸어 있는 세계유산 후보 사도금은산 홍보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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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 후보 사도금은산 홍보 포스터>

<세계중요농업유산 따오기 농업으로 생산된 인증 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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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중요농업유산인 따오기 홍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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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섬 대합실에서 환영하는 국제회의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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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섬 호텔>

<투숙객들에게 북으로 환영하는 사도섬 호텔 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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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농업유산학회 포스터>

<동아시아 농업유산학회 행사장내 전시된 제주밭담 농업시스템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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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농업유산학회 행사장내 전시된 제주밭담 농업시스템 포스터>

<사도섬 전체를 나타내는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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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농업유산학회 행사장내 전시된 제주밭담 농업시스템 포스터>

<동아시아 농업유산학회 행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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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농업유산학회시 발표한 일본 액션플랜>

<동아시아 농업유산학회 행사장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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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 세계농업유산 따오기농법과 인증제도 내용>

<사도섬 “노” 전통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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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 세계중요농업유산 인정내용과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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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 세계중요농업유산 인정내용과 인증서>

<사도 따오기 체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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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 따오기 체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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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 따오기 체험관>

<세계유산으로 추진중 금 채굴장>

<세계유산으로 추진중 금 채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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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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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으로 추진중인 사도 금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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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오기 체험관>

<타오기 체험관 마스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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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시사점
○ 섬 전체를 UNESCO 및 FAO 세계유산 지역으로 추진

   - 세계농업유산 등재를 전후해 사도섬에서는 '생태섬 사도' 정책을 추진하

고 있음.

- 주민과 따오기의 공존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 전통농법을 보전하고 

농촌과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임.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전통

농법과 관련한 다양한 문화를 계승하고자 하는 노력이기도 함.

- 제주지역인 경우, 유네스코 3관왕과 FAO세계농업유산 제주밭담을 소유

하고 있고 도내 다양한 유산 가능한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일본 사

도섬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 주민주도형 지속가능한 환경 추진에 따라 관광객 증가

  - 사도섬은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가 되면서 농업농촌 자원의 가치 제

고 방안과 따오기를 이용한 ‘따오기 브랜드 인증 쌀’ 등이 개발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가 됨.

- 이러한 노력으로 사도섬은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이후 관광객이 

약 2배 정도 증가하는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는 농업유산의 

보전과 활용이 지역경제 발전에 다양하게 기여할 수 있음을 말해줌.

- 이 같은 기여가 사도섬을 더욱 지속가능한 지역으로 만드는 계기가 됐다

는 것 또한 세계중요농업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제주지역에 의미하는 바

가 큼.

○ GIAHS JAPAN 추진

- 일본은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을 최고의 가치로 높이고 브랜드화하기  

위해 GIAHS JAPAN을 추진 중에 있음. 이러한 움직임은 향후 GIAHS

영역에 있어 주도권을 가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 일본에서 GIAHS JAPAN을 추진하듯이 한국에서도 GIAHS KOREA를 

추진하므로써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확산에 정진하고 한국의 이미지

를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함.

○ 섬 전체를 교육 체험형으로 확대

- 사도시는 2008년부터 ‘따오기와 함께 공존하는 고향만들기 인정제도(朱鷺

と暮らす郷づくり認定制度)’를 도입 친환경적 논 농업을 확대하고자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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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음.

- 이 인정제도는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한 에(え,江)
3)의 설치, 논의 생태계 

보호를 위한 논과 용수로 간의 어도 설치, 겨울철 논의 생태계 유지를 

위한 동기담수(冬期湛水), 그리고 따오기의 먹이 확보를 위한 비오톱 설

치를 하고 있음.

- 이처럼 세계농업유산 등재에 걸맞게 섬 전체를 교육 체험형으로 확대하

고 있기 때문에 제주지역인 경우, 유네스코 3관왕과 FAO세계농업유산 

제주밭담을 소유하고 있어 일본 사도섬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 따오기 중요성 부각 + 보존, 관리 및 활용방안 마련

  - 사도는 국제보호조류인 따오기의 섬이며, 따오기 관련 보호정책은 매우 

적극적임. 일본이 따오기에 대해 각별한 관심은 국제보호조류인 것뿐만 

아니라 따오기 학명이 ‘Nipponia nippon'이기 때문으로, 따오기가 일본

에 의해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다는 자부심에 의한 것도 있음.

○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의지 등 꾸준한 관심과 의지

  - 현재 사도섬에서 지속가능한 환경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듯이 제주지

역도 청정환경을 지키기 위해 세계유산에 보전과 활용에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즉, 제주지역에 UNESCO와 FAO가 지정한 세계유산을 제주브랜드의 상

위개념으로 하여 각 산업에 적용한다면 제주도 이미지 향상과 함께 다

양한 지역발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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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사도섬을 통해 확인한 제주의 가치 

- 한라일보. 2015. 07.02일자

일본 니가타현 사도섬(시)에서 6월23~25일 열리는 2차 동아시아농업유산학
회(ERAHS)에 세계중요농업유산 제주밭담 연구책임자로 참석했다. 

ERAHS는 동아시아 농업유산의 공동 발전을 위해 2014년 발족했으며, 현재 
한중일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작년에는 중국에서, 올해는 일본에서 개최됐으
며 내년 6월에는 금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ERAHS에는 한국에서 세계중요농업유산지역으로 지정된 제주도를 비
롯해 국가농업유산으로 지정된 담양(대나무), 하동(녹차), 구례(산수유), 금산
(인삼) 등이 참여했고, 중국·일본에서는 세계중요농업유산 및 예비 지역 등 
많은 관계지역이 참석했다. 

ERAHS가 개최된 니가타현 사도섬은 2011년에 따오기농업시스템으로 세계
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지역이다. 세계농업유산 등재를 전후해 사도섬에서
는 '생태섬 사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과 따오기의 공존을 위한 다양
한 노력을 통해 전통농법을 보전하고 농촌과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
이다.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전통농법과 관련한 다양한 문화를 계승하고자 
하는 노력이기도 하다.

이러한 노력으로 사도섬은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이후 관광객이 약 
2배 정도 증가하는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는 농업유산의 보전과 
활용이 지역경제 발전에 다양하게 기여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이 같은 기여
가 사도섬을 더욱 지속가능한 지역으로 만드는 계기가 됐다는 것 또한 세계
중요농업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제주지역에 의미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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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도섬에서 지속가능한 환경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듯이 제주지역도 
청정환경을 지키기 위해 세계유산에 보전과 활용에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
요가 있다. 즉, 제주지역에 UNESCO와 FAO가 지정한 세계유산을 제주브랜
드의 상위개념으로 하여 각 산업에 적용한다면 제주도 이미지 향상과 함께 
다양한 지역발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강승진 제주발전연구원 연구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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